
원희룡 장관, “건설현장 정상화, 진정한 약자 보호에 함께 노력”

- 8일 오전 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사례발표 현장 참석 -  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(수)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

동작구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

사례발표(주관: 대한전문건설협회, 철근·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) 현장에 참석

하여 전문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

하였다.

□ 이날 행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철근·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

회원사 관계자 등 총 500명이 참석하였으며,

ㅇ ㅇㅇ건설 대표 등 5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·부당

행위 피해 실태를 발표하였다.

□ 원희룡 장관은 “그동안 현장이 불법을 넘어선 무법지대가 되고 

열심히 일하려는 건전한 근로자들이 떠나는 등 국가가 제 역할을 

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”한다며, “정부의 역량을 집중 

투입하여 건설현장의 진정한 약자,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특히 

특정 건설기계 면허를 독점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

근절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아울러 원 장관은 “건설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

서는 페이퍼컴퍼니, 벌떼 입찰,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그간의 

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도 필요”하다며,

ㅇ 앞으로 “정부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

강구할테니, 함께 손을 잡고 현장을 고쳐 나가자”고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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